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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정간 갈등이 삶의 만족 및 직무 태도에

미치는 효과에 있어서의 성차 :

우리나라 관리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장 재 윤† 김 혜 숙

성신여자대학교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5급 이상의 남녀 관리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직장-가정간 갈등(WFC)이 삶의 만족

및 직무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성 역할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조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변인의

효과를 제거한 후 직장-가정 갈등(WIF) 및 가정-직장 갈등(FIW)이 삶의 만족 및 직무 태도(직무

만족 및 직무 관여)에 미치는 영향을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조사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남녀 집단

모두 WIF가 FIW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였고, 여성 집단은 남성 집단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FIW

수준을 보였다. 그리고 WFC(WIF 및 FIW) 수준이 삶의 만족 및 직무 태도에 미치는 효과에 있어

성차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성집단에서는 WFC 수준에 따른 삶의 만족 및 직무 관여 수준에

서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여성집단에서 WFC 수준에 따라 삶의 만족 및 직무 관여에

큰 차이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우리 나라 직장 여성들의 직장-가정간

균형을 위한 방안들에 논의하였고, 그리고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 방향에 대해 제안하였다.

주요어 : 직장-가정간 갈등, 삶의 만족, 성차, 직무 태도, 여성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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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여성들의 사회 진출 증가로

점차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고, 주 5일 근무

제가 실시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는 등 근로자들

의 삶의 질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많은 사

회적 변화들이 이어지고 있다. 일찍이 삶에 있어

서 일과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한 Freud 이후로,

이러한 변화들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적절한

균형을 다시 한번 새롭게 요구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다. 직장과 가정 생활이 서로 갈등적이

고 이에 잘 대처하지 못할 때, 직무 수행 저하,

결근율 증가 등 직장에서의 부정적인 영향 뿐만

아니라 가정 생활의 불안정과 파탄을 초래할 수

도 있으며, 더 나아가 전반적인 삶의 질이 저하

될 가능성이 크다(홍숙기, 1994; Allen, Herst,

Bruck, & Sutton, 2000; Greenhaus & Beutell, 1985).

따라서 직장과 가정에서의 역할 요구들간의 균

형잡기는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에게 중요한 도

전이며, 인적자원개발와 관련된 국가 정책의 측

면에서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이은희, 2000;

Kossek & Ozeki, 1998).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흐름과 관련하

여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간의 상충, 즉 직장-가

정간 갈등이 직무 태도(직무 만족 및 직무 관여)

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남녀간에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즉, 비슷한 수준

의 업무부담(workload)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앙 관리직 공무원 남녀간에 체계적인 차이가

있는 지, 그리고 그러한 갈등이 삶의 만족 및 직

무 태도에 어떠한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직장-가정간 갈등(WFC)

직장-가정간 갈등(work-family conflict: WFC)은

직장 영역과 가정 영역간의 갈등을 기술하기 위

한 용어로, 이는 직장에서의 역할로부터 나오는

요구가 가정에서의 역할로부터 나오는 요구와

갈등을 일으키는 일종의 역할간 갈등(interrole

conflict; Kahn, Wolfe, Quinn, Snoek, & Rosenthal,

1964)이다. 즉, Greenhaus와 Beutell(1985)1)은 WFC

를 “직장과 가정 영역으로 부터의 역할 압력이

여러 측면에서 서로 양립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역할 갈등의 한 형태”라고 정의하였다(p. 77). 이

러한 갈등은 사람들이 가진 신체적, 정신적, 정

서적 자원들은 제한되어 있고 직장과 가정 영역

각각에서 이런 자원들을 조화롭게 사용하지 못

함으로써 나타나는 역할 갈등의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한 영역에서 적응하고 효과적으로 기

능하기 위하여 학습한 기술이나 가치들이 다른

영역에 다른 영역에서는 효과적이지 못한 경우

라고 볼 수도 있다(Repetti, 1987).

WFC는 직장이 가정에 영향을 미치는 직장-가

정 갈등(WIF; 예를 들어, 야근으로 가사 일을 못

하거나 아이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경우)과 가정

이 직장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직장 갈등(FIW;

예를 들어, 아이 또는 배우자의 질병으로 결근을

하게 되는 경우)이라는 두 가지 갈등의 양방향적

인 과정으로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다른 쪽

에 갈등을 유발한다기 보다는 상호 순환적인 특

성을 지닌다. 따라서 이 두 갈등간에는 정적인

관계가 있다(Frone, Russell, & Cooper, 1992)2). 이러

1) 이들은 WFC의 3가지 차원을 제시하였다: 시간에

기초한 갈등(time-based conflict, 한 역할의 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이 다른 역할의 수행을 저해하는 경

우), 행동에 기초한 갈등(behavior-based conflict, 한

역할에서의 행동이 다른 역할에서의 행동과 양립

되지 않는 경우), 긴장에 기초한 갈등(strain-based

conflict, 한 역할로 부터의 압력이 다른 역할의 수

행을 방해할 경우).

2) 직장과 가정에서의 역할들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세 가지 모델(Kabanoff, 1980; Staines, 1980)인 파급/

일반화 모델(spillover/generalization model), 보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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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장-가정간 갈등은 직장이나 가정과 관련된

주요 결과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정신 건강 및

심리적 안녕감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Burke(1988)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높은 수준의 WIF는 심리적 탈진감(burnout) 및 소

외감과 관련이 있으며 그리고 직무만족 수준을 저

하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Bacharach,

Bamberger, 및 Conley(1991)도 간호사와 엔지니어

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WIF가 유의하게 탈

진감과 관련이 있었고, 낮은 수준의 직무만족과

도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Thomas와

Ganster(1995)의 연구에서는 WIF가 우울증과도 관

련이 있다고 하였다. 한편, Higgins, Duxbury 및

Irving(1992)은 220명의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WIF가 가정 생활의 질의 저하와 관

련이 있고, 이것은 낮은 수준의 삶의 만족과 연

관되어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처럼 이전까지의 주요 연구 초점은 WFC의

두 유형 중 직장-가정 갈등, 즉 WIF에 집중되었

다. 한편 FIW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데, Wiley(1987)는 직업을 가진 야간 대학원생들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FIW가 직무만족, 조직

몰입, 그리고 삶의 만족과 부적으로 연관되어 있

음을 발견하였다.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Frone

등(1992)의 연구에서도 FIW가 우울증 및 직무에

서의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일반적으로 WFC와 관련된 변인으로 가장 많

이 연구된 변인은 직무 만족(job satisfaction)과 삶

의 만족(life satisfaction)이다(Boles, Howard, Donofrio,

(compensation model), 그리고 분리 모델(segmentation

model) 중 지금까지 파급 모델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그리고 파급 모델의 시사점은 대체로

직장에서의 부정적 정서나 태도가 가정 영역에도

파급되어 부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관점이 지배

적이다. 이러한 파급모델은 관점은 WIF와 FIW간

의 정적 관계와도 관련이 있다.

2001; Bruck, Allen, & Spector, 2002; Kossek &

Ozeki, 1998). 즉 WFC가 증가하면 직무만족과 삶

의 만족은 감소하는 역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

대체적으로 수렴되는 연구결과이다. 그러나 그

관계의 강도는 거의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직무

만족의 경우; Thompson & Blau, 1993)에서 부터

매우 낮은 관련성을 갖는 것(삶의 만족의 경우;

Cooke & Rousseau, 1984), 그리고 매우 높은 관련

성을 갖는 연구들(직무만족의 경우; Parasuraman,

Greenhaus, & Granrose, 1992; 삶의 만족의 경우;

Netemeyer, Boles, & McMurrian, 1996)에 이르기까

지 매우 다양하다. Kossek과 Ozeki(1998)는 이런

서로 다른 결과의 원인은 사용된 측정도구에서

의 차이와 연구 표본(예: 성, 혼인여부 등)에서의

차이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먼저, 사용된 측정 도구에 있어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직장-가정간 역할 갈등을 측정하는 데

있어 WFC를 앞에서와 같이 두 유형의 갈등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지 않고, 두 유형의 갈등을 전반

적으로 측정하는 일반 문항들을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즉, 이전에는 이 두 유형을 단일 차원으

로 고려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는 이

두 유형이 서로 관련은 되어 있지만 각자는 독

특한 형태의 역할간 갈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

정되고 있다(O'Driscoll, Ilgen, & Hildreth, 1992). 그

리고 앞서 언급되었듯이, 지금까지의 WFC와 관

련된 많은 연구들은 암묵적으로 직장-가정 갈등

(WIF)에 주로 집중하였고, 따라서 굳이 두 유형

의 갈등을 구분하지 않는 단일 척도를 사용하였

던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두 유형

의 갈등을 구분하여, 두 유형의 갈등이 삶의 만

족 및 직무 태도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의 가능

성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최근 WFC의 두 유형이 삶의 만족 및 직무 만

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Kossek와 Ozeki(1998)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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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분석에서도 이러한 차별적 영향의 가능성을

시시한다. 즉, 일반적인 단일 차원 문항들을 사

용하여 측정된 WFC와 직무만족과의 교정된 평

균 상관은 -.31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유형의 갈

등을 구분하였을 경우, 즉 WIF 및 FIW와의 교정

된 평균 상관은 각각 -.27과 -.18로, WIF가 FIW

보다 더 높은 상관을 보였다(Boles et al., 2001).

그리고 삶의 만족과의 상관에서도 WIF가 -.35,

FIW가 -.25였는데, 이 또한 WIF가 더 높은 수준

을 보였다.

둘째, 표본에 있어서 성차나 혼인 여부, 자녀

수 등의 여러 선행변인들의 효과를 고려하지 않

았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Kossek과 Ozeki(1998)

는 WFC와 직무 만족간의 상관에 있어 남성

(r=-.29)보다는 여성(r=-.35)에게서 더 높다고 보

고하였다. 또한 삶의 만족과의 상관도 남성

(r=-.32)보다는 여성(r=-.42)에서 더 높았다. 이러

한 결과는 성차의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특히

다음과 같은 성 역할 관점에서 보면 우리 나라

에서는 그 차이가 더욱 확연하게 나타날 가능성

이 크다.

가설

합리적인 관점(rational view)에서 보면, 시간과

갈등간에는 단순한 직선적 관계가 있을 것이라

고 가정된다. 즉, 직장 일에 소비한 시간과 WIF

간에는 상관이 있어야 할 것이며, 가정 일에 소

비한 시간과 FIW간에는 상관이 있어야 할 것이

다(Gutek, Searle, & Klepa, 1991).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남녀 구별 없이 직장 및 가정에

소비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비례적으로 WIF 및

FIW의 수준은 높아질 것이다. 그런데 남자든 여

자든 직장을 갖고 일을 하게 되면, 직장에 소비

되는 시간이 많아지고 상대적으로 가정에 소비

되는 시간은 적어진다.

평균적인 직장인의 경우 대체로 8-9시에 출근

하여 오후 6시-7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가정하

면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은 9시간-11시간(평균

10시간)정도이다. 출퇴근에 소비되는 시간을 2시

간, 수면시간을 7시간으로 잡을 경우, 순수하게

가정에 투자되는 시간은 (24 - 10 - 7 - 2) = 5시

간이다. 이것은 퇴근 후 다른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다. 이러한 단순한 산

술에 의해서 직장인들은 가정에서보다 직장에서

소비하는 시간이 더 길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본 연구의 대상인 5급 이상 공무원들의 평균 퇴

근 시간이 앞서 추정한 오후 6-7시보다는 훨씬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장필화, 김혜숙, 장재윤,

정진웅, 황상민, 김효선, 노지향, 박수선, 및 허순

희, 2002). 따라서 우리 나라 5급 이상 공무원들

의 경우 직장에서 소비되는 시간이 가정에서 소

비되는 시간보다 더 길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직장에 소비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더 많으므로 WIF가 FIW보다는 더 많이 나타날

것이다. 실제로 두 유형의 갈등을 분리하여 측정

한 이전 연구들에서도 전일제 직업(특히 전문직

인 경우)을 가진 사람들 남녀 모두가 WIF가 FIW

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Gutek et al, 1991). 따라

서 이전 연구의 반복검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직업을 가진 남녀 모두 FIW보다는

WIF를 더 많이 보고할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직업을 가진 여성들은 남

성들보다 가정 일에 소비하는 시간이 더 많다.

그렇다면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FIW를 더 많이

보고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남성들은 여성들보

다 직장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므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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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WIF를 보고해야 할 것이

다.3)

그러나 성 역할(gender role) 관점에서 보면, 전

통적으로 직장 일은 남자, 가정 일은 여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지난 수 십

년간 이러한 전통에 많은 변화가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에서조차 이러한 관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Gutek et al, 1991). 따라서 이런 성

역할에 대한 전통적 관념은 남자와 여자의 WIF

및 FIW의 지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성

역할 기대가 합리적 관점을 왜곡하여, 남성과 여

성의 역할 갈등에 대한 자기-보고는 성 역할 기

대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 즉, 성

역할 관점에서 보면, 직장 일에 소비하는 시간이

남성과 동일하더라도,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WIF를 보고하여야 한다. 여성들이

직장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 할수록 가

정에 소비하는 것 보다 더 많은 갈등을 느낄 것

이다. 왜냐하면 여성과 직장은 전통적인 성 역할

관점에서는 서로 다른 영역이기 때문이다. 따라

서 남성들보다 WIF를 더 많이 경험할 것이다.

그리고, 남성들은 가정 일에 소비하는 시간이 여

성과 동일하더라도, 여성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FIW를 보고하여야 한다. 요약하면, 반대 성 영역

에서 소비되는 시간은 자신의 영역에서 소비되

는 시간보다 WFC(WIF 또는 FIW)의 지각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점이다. 이처럼 성

역할 관점에 의하면, 성이 지각된 직장-가정간

갈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직장-가정간

갈등의 지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그러나 두 유형의 갈등을 구분하지 않은 단일 차

원의 직장-가정간 갈등의 정도를 측정한 이전 연

구들에서는 남녀가 매우 다른 조건에 있음에도 불

구하고 갈등의 수준에 있어 남녀 차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Gutek, et al., 1991).

(Gutek et al., 1991).

그러나 실제로 직업을 가진 여성들은 항상 많

은 시간을 직장 및 가정 일에 사용한다(Denmark,

Shaw, & Ciali, 1985). 즉, 여성들은 직장 일과 가

정 일 모두 합쳐 남성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

낸다. 예를 들어, Berk와 Berk(1979)는 남편과 부

인의 상세하게 기록된 일과표들을 조사한 결과,

직업이 있는 부인의 남편이 육아나 가사 일을

좀 더 부담하기는 하지만, 직장과 가정의 두 영

역에 쏟아 붇는 전체 시간의 양에 있어서는 여

성(부인)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따라서 그들은

직업을 가진 여성들은 사실상 직장과 가정 모두

에서 두 개의 전일제 직업을 가진 셈이라고 결

론지었다. 따라서 우리 나라 여성들은 직장에서

의 일로 인해 가정 영역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는 WIF와 가정에서의 전통적인 역할로 직장

에서의 역할을 방해받는 FIW 모두를 상당한 수

준으로 경험할 것이다.

가설 2: 직업을 가진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FIW 및 WIF를 더 많이 보고할 것이다.

직업을 가진 여성들의 경우,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간의 균형 잡기는 자신의 삶의 가장 큰 과

업이 된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성 역할 관점에

서 여성은 가정 영역에서의 역할이 강조되는 바,

직업을 가짐으로써 두 영역간의 균형이 곧 자신

의 삶의 균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

장-가정간 갈등(WFC)은 여성의 삶의 만족에 부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반면에 남성들은 전통

적으로 가정보다는 직장에서의 역할(가정에 재정

적 수입을 제공하는 역할)이 강조되므로 직장-가

정간 갈등은 곧 직장에서의 역할에 몰입하기 어

려워짐을 나타내며, 이는 직장에서의 자신의 직

무 태도(직무 만족 및 직무 관여)에 부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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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남녀 각각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은 차별적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WFC(WIF 및 FIW)가 삶의 만족에 미

치는 영향은 직업을 가진 남성들보다 여성들에

게 더 클 것이다.

가설 4-1: WFC(WIF 및 FIW)가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직업을 가진 여성들보다 남성들

에게 더 클 것이다.

가설 4-2: WFC(WIF 및 FIW)가 직무 관여에

미치는 영향은 직업을 가진 여성들보다 남성들

에게 더 클 것이다.

방 법

연구 참가자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모두 중앙 부처 및 기

관에 소속된 5급 이상의 남녀 공무원들이었다.

여성 공무원들의 경우, 중앙부처의 5급 이상 여

성 관리자 283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

는데, 이는 중앙 부처들 중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를 제외하고는 전수조사였다(김혜숙과 장재윤,

2002). 그리고 비교집단으로 여성과 동일한 직급

의 남성 관리자 200명을 대상으로도 설문을 실

시하였다. 괸리직 여성 공무원들의 리더쉽 프로

그램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 조사

에서 여성의 경우 설문지 회수율이 약 53%(150

명)였으며, 남성 설문지는 77%(154명)의 회수율을

보였다.

여성 공무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전체 설문 응답자들 중 기혼자가 71%, 미

혼이 29%였는데 미혼자들은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미혼자

를 제외한 106명의 연령은 26세부터 57세까지

분포하였다(평균 39세). 자녀는 2명이 54%로 가

장 많았고, 1명은 41%를 차지하였다. 최종 학력

은 대학원졸이 53%, 대졸이 38%였다. 근속은 평

균 약 14년이었다. 직급 분포를 보면, 5급이 77

%, 4급이 21%였다. 고시출신이 43%였으며, 9급,

7급 공채출신이 각각 19%, 18%였다. 그리고 기

타가 20%를 차지하였다. 배우자가 직업이 있는

경우가 93%였다. 가계 월소득 수준에 있어서는

400만원-500만원이 24%로 가장 많았고, 500-600

만원이 22%, 300-400만원과 600-700만원이 각각

17%였다.

남성 응답자들의 경우, 기혼자가 86%, 미혼이

14%였다.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미혼

자를 제외한 134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연령

은 28세부터 56세까지 분포하였고, 평균은 40세

였다. 그리고 자녀는 2명이 66%, 1명이 28%였다.

최종 학력은 대졸이 52%, 대학원졸이 42%였다.

근속기간은 평균 약 14년이었다. 직급은 5급이

71%였고, 4급이 15%였다. 고시출신이 38%, 9급

과 7급 공채출신은 각각 21%, 28%였으며, 기타

는 13%였다. 배우자가 직업이 있는 경우가 35%

였다. 마지막으로 가계 월소득은 200-300만원이

39%, 300-400만원이 33%, 400-500만원이 12%였

다.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포를 전체적으로 보면

배우자 직업 유무와 가계 월소득에서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여성 설문 응답자와 남성 설문 응답

자간에는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두 집단간의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판

단되었다.

각각의 인구통계 변인들은 직장-가정간 갈등,

삶의 만족, 직무 태도에 직, 간접의 영향을 미칠



장재윤․김혜숙 / 직장-가정간 갈등이 삶의 만족 및 직무 태도에 미치는 효과에 있어서의 성차

- 29 -

수 있다(예를 들어, Saltzstein, Ting, & Saltzstein,

2001). 따라서 이러한 인구통계 변인들은 두 유

형의 직장-가정간 갈등(WFC)이 삶의 만족 및 직

무 태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에서 통제변인으로도 사용될 것이다.

척도

삶의 만족을 측정하기 위하여 Campbell, Converse,

및 Rodgers(1976)의 주관적 삶의 질 척도를 번안

한 이명신(1998)의 혼합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혼

합척도는 8문항의 양극 형용사로 된 의미미분

척도(7점 척도상에 응답)4)와 삶의 만족도를 백분

율(0%- 100%)로 표시하는 백분율 척도의 두 종

류를 사용하였다. 형용사 척도 문항들의 경우 .98

의 높은 내적 합치도를 보였으므로 모두 단순

합산하였다. 형용사 척도와 백분율 척도(0-100까

지의 백분율을 0-10까지의 값으로 전환함)간의

상관은 .69(미국 자료에서는 .55, Campbell et al.,

1976)로 매우 높았다. 최종적으로 두 척도 점수

를 표준화하여 합한 후 삶의 만족 점수를 구하

였다. 즉, 두 척도의 평정척도가 다르고(하나는 7

점 척도이고 다른 하나는 11점 척도), 평균과 표

준편차도 다르므로, 이 두 척도의 점수를 단순

합하지 않고 두 척도가 삶의 만족에 대한 대등

한 측정치라는 전제하에 두 척도의 점수를 각각

표준점수로 변환한 뒤 합한 것이다.

직무 만족을 측정하기 위하여 세 문항의 척도

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여러 연구들에서 많이

사용되는 전반적(global) 직무 만족 척도라고 볼

4) 양극 형용사 문항은 다음과 같다: 1) 지루한-재미

있는, 2) 비참한-즐거운, 3) 쓸모 없는-가치 있는,

4) 외로운-우호적, 5) 텅빈-가득찬, 6) 비관적인-희

망적인, 7) 실망스러운-보람있는, 8) 운이 없는-행

운이 따르는.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의 문항들간의 내적 합치

도는 .86으로 매우 높았다. 문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 “나는 업무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 그리고

직무 관여는 Lorence와 Mortimer(1985)의 직무관여

척도 6문항 중 3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직무 관

여 척도는 ‘자신이 하는 일이 자기(self)의 일부가

될 정도의 자신의 직무에 대한 심리적 애착’을

측정한다. 내적 합치도는 .66이었다. 문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 “백만장자가 되더라도 지금 일은

계속하겠다.” 직무 태도와 관련된 이 두 척도의

문항 수가 적은 것은 본 연구가 여성 리더쉽 스

타일 조사라는 목적을 가진 연구의 일부분으로

행해졌기에 설문지의 분량 제한으로 원래 문항

들을 모두 사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마지막으로 직장과 가정간의 갈등(WFC)를 측

정하기 위하여 Frone 등(1992)의 문항과 Gutek 등

(1991)의 문항을 참조하여 박광배(1993)가 제작한

척도 문항들 중 8문항을 사용하였다(WIF, FIW

각각 4문항). WIF 척도 문항의 예는 다음과 같

다: “집에서도 직장 업무에 몰두하여 가족들이

싫어한다” FIW 척도 문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

“집안 일을 돌보느라 직장에서 피곤할 때가 많

다.” WIF 척도는 .60의 내적 합치도를 보였고,

FIW척도는 .73이었다. WIF와 FIW간의 상관은

.21(p<.01)로 정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이것은 선행연구들(박광배, 1993; Gutek et al,

1991; Frone et al, 1992)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삶

의 만족 척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의 Likert형 5점 척도

상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결 과

표 1에는 삶의 만족, 직무 만족, 직무 관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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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WIF 및 FIW에 대한 남녀 비교 결과가 제

시되어 있다. 먼저, 삶의 만족에 있어서의 남녀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남

녀간에 아무런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5) 그리고

두 직무 태도 척도인 직무 만족 및 직무 관여에

있어서도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나라 관리직 여성 공무원들

의 직무 태도는 남성들과 거의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직장-가정간 갈등(WFC)의 두 유형인 WIF와

FIW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녀 모두 WIF의 수

준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남, t=13.19, p<.01; 여,

t=3.57, p<.01). 이러한 결과는 가설 1을 지지한

다.

직장-가정간 갈등(WFC) 수준에 있어서의 남녀

차이를 분석한 결과, WIF에서는 남녀간에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FIW에서는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가정생활

이 직장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측면에서

5) 삶의 만족의 두 척도별로 따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즉, 삶에 대한 느

낌을 평가하는 형용사 척도에서 남자가 4.94, 여자

는 4.85의 평균을 보였으며(t=-.66, n.s.), 백분율 척

도에서는 남자가 6.96, 여자가 7.11로 나타났다

(t=.73, n.s.). 다만 형용사척도의 경우, Levene test에

서 여성들의 표준편차가 남성들보다 유의미하게

더 컸다(남자=.95, 여자=1.15, F=3.91, p<.05).

는 여성이 2.66, 남성은 1.92로 여성들이 유의하

게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6) 이러한 결과는 가설

2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즉, WIF와 FIW 모두

여성들 집단에서 더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결과는 FIW에서만 지지되었다.

다음 표 2는 성별로 WIF 및 FIW와 삶의 만족

및 직무 만족과 직무 관여간의 상관관계를 분석

한 결과이다. 먼저 삶의 만족의 경우 여성 집단

에서 WIF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남성의 경우에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FIW의 경우에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고

남녀 모두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반면에 직무

만족과 직무 관여의 경우에는 WIF는 남녀 모두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지만, FIW는 여성집

단에서 유의한 관계를 가졌다. 남녀간의 상관계

수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r to Z 변형에 의

한 유의도 검증을 한 결과, FIW와 직무관여간의

상관계수에 있어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Z=-3.02, p<.01).

앞서 언급된 Kossek와 Ozeki(1998)의 메타분석

에서 삶의 만족과 WIF 및 FIW의 상관은 각각

6) Levene 검증으로 실시한 WIF와 FIW의 남녀 비교

에서 모두 남성들의 변산이 여성보다 유의미하게

더 컸다(F=9.41, p<.01; F=5.88, p<.05). 이런 이유

로 변량의 동질성 가정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에

사용하는 교정된 t 값을 사용하였다.

표 1. 삶의 만족, 직무 만족, 직무 관여, WIF 및 FIW 수준에 대한 남녀 비교

성 삶의 만족 직무 만족 직무 관여 WIF FIW

남 .146(1.82)a) 3.24(.65) 2.78(.62) 2.83(.71) 1.92(.60)

여 .229(1.80) 3.12(.75) 2.88(.79) 2.86(.52) 2.66(.43)

t .351 -1.34 1.09 .35 11.10**

a. 평균 및 ( ) 안은 표준편차.

b. 삶의 만족의 수치는 두 척도를 표준화하여 합한 값들의 평균임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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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25였는데, 본 연구의 상관계수는 이와 크

게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좀 더 낮은 수준을 보

이며, 특히 남성 집단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리

고 Kossek과 Ozeki(1998)에서 직무만족과 WIF 및

FIW와의 교정된 평균 상관은 각각 -.27과 -.18이

었다. 즉, 직무 만족의 경우, WIF가 FIW보다 더

높은 상관을 보였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그 반

대의 양상을 보여 준다. 특히 여성 집단이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나라 기혼 직장

여성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정에서의 책임을

덜어 줄 수 있는 지원체계가 미흡하여 가정 때

문에 직장에서의 역할 수행에 많은 제약이 있음

을 시사해준다.

WIF와 직무관여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들

은 대부분 둘 간의 정적인 관계를 보여주었다

(Adams, King, & King, 1996; Tenbrunsel, Brett,

Maoz, Stroh, & Reilly, 1995). 그러나 이은희(2000)

의 국내 연구에서 WIF는 직무 관여와 아무런 관

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남

녀 모두 부적인 관계를 보였지만 유의하지는 않

았으므로 이은희의 결과와 일치한다. 서구의 연

구 결과에서는 자신의 일에 매우 몰입(관여)하는

사람일수록 직장 일로 가정이 방해받는다고 보

고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내나, 우리 나라의 연

구 결과에서는 둘 간에 분명한 관계성이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3. 인구통계 변인과 WFC간의 상관관계

WIF FIW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연령 -.16 .08 -.09 -.18

자녀 수 -.08 -.13 -.22* -.14

근속 -.18* -.02 -.08 -.21*

직급 .03 .20* .00 -.15

배우자 취업a) -.12 .01 -.11 .03

가계 수입 -.21* -.02 .13 -.32**

고시 여부a) .17* -.04 .20* .10

a) 고시여부, 배우자 취업은 Spearman rho값임.

* p<.05, ** p<.01

표 2. WIF 및 FIW와 삶의 만족 및 직무 만족과의 상관관계

WIF FIW
Z Z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삶의 만족 -.27** -.10 -1.36 -.18 -.15 -.23

직무 만족 -.10 -.07 -.22 -.22* -.12 -.72

직무 관여 -.15 -.09 -.46 -.35** .04 -3.02**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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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FIW와 직무 관여간의 관계에 대한 선

행 연구들은 둘 간의 부적인 관계를 보여 주었

다(Thompson & Balu, 1993; Wiley, 1987). 그리고

이은희(2000)의 연구에서는 맞벌이 여성의 경우,

FIW가 직무 관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고, 맞벌이 남성의 경우에는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본 연구의 결과

와 일치한다. 즉, 여성들은 두 영역간의 갈등이

발생할 때, 가정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직장

일에 대한 관여 수준을 감소시킨다고 볼 수 있

다.

본 연구에서 통제변인으로 사용될 인구 통계

변인들과 WIF 및 FIW간의 상관관계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의 결과를 개관하면, 남성의

경우 근속연수가 길수록 그리고 가계 월수입이

많을수록 WIF 수준이 낮다. 그리고 고시 출신들

이 WIF 수준이 높다. 이것은 단순히 고시 출신

인 것으로만 해석되어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고시출신들은 대개 연령이 낮고 근속기간이 짧

으므로 연령 및 근속 변인과의 관계 속에서 파

악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여성의 경우 직급이

높을수록 WIF 수준이 높다. 즉, 남성들과는 달리

직급이 높을수록 직장 일로 가정에서의 역할에

더 많은 방해를 받고 있음을 나타낸다.

FIW의 경우에는 남성들은 자녀 수가 많을수록

오히려 FIW 수준이 낮다. 이는 자녀 수가 많을

수록 부인이 직업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

로 어느 정도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고시 출신

일수록 FIW가 높다(부록에서 보듯이, 여성들의

경우 고시출신일 수록 직무만족 및 직무관여 수

준이 낮은 점과 대조를 이룬다). 반면, 여성들의

경우에는 근속이 짧을수록 FIW의 수준이 높으

며, 가계 수입이 많을수록 FIW의 수준은 유의미

하게 낮았다. 여기서 주목할 결과 한 가지는 가

계 월 수입인데, 남성의 경우에는 월수입이 증가

할수록 WIF가 유의하게 감소하는데, 여성의 경

우에는 FIW가 유의하게 감소한다.

그리고 인구통계변인들과 준거변인인 삶의 만

족, 직무만족, 그리고 직무관여간의 단순상관관

계는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인으로 사용된 인구통계변

인들을 1단계, WIF와 FIW를 합한 직장-가정간

갈등(WFC), 성별을 2단계, 그리고 이 둘간의 상

호작용을 3단계에 투입하는 조절된 다중 회귀분

석(MMR: moderated multiple regression, Stone, 1988)

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의 일부가 표 4와 5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삶의 만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3단계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2단계에

서 WFC 변인만이 유의한 베타 계수(Β=-2.654,

p<.01)를 가졌을 뿐, 단계별 분석에서 통제변인

및 성별, 상호작용변인 모두 유의한 계수를 보이

지 않았다. 즉, 성별과 WFC변인간의 상호작용변

인이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WFC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효과에 있어 유의한 남녀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삶의 만족을 측정하는 두 개의 변인을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 백분율 척도로 측정된 삶

의 만족에서는 여전히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7) 형용사 척도로 측정된 삶의

만족의 경우에는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

났다. 그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는데, 3단계

에서의 회귀계수를 보면, 성별과 WFC의 주효과

뿐만 아니라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며, 상호작용

변인의 추가로 유의한 설명량의 증가가 있었다.

7) 삶의 만족의 백분율 척도를 종속변인으로 한 위계

적 회귀분석에서는 2단계에서 WFC변인만이 유의

한 베타 계수(Β=-.166, p<.05)를 가졌을 뿐, 단계

별 분석에서 통제변인 및 성별, 상호작용변인 모

두 유의한 계수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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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변인이 유의하였으므로 구체적인 상

호작용의 형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WFC 수준에

있어서의 남녀 상위 1/3의 집단과 하위 1/3의 집

단의 삶의 만족(형용사 척도)의 평균값을 비교하

표 4. 삶의 만족(형용사 척도)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Ba) R R2 변화량(△R2)

1단계 연령 .195 .144 .021 .021

자녀 수 -.018

근속 -.130

직급 -.009

배우자 취업c) -.028

가계 수입 -.051

고시여부c) -.079

2단계 WFC -.742* .216 .047 .026

성별c) -.925*

3단계b) WFC*성별 .836* .254 .064 .018*

a) B값은 위계적 회귀분석의 3단계에서의 값임

b) 3단계까지의 모형은 F=4.014(p<.01)로 유의함.

c) 모두 더미변수로 코딩된 이분변인들임

* p<.05, ** p<.01

표 5. 직무 관여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Ba) R R2 변화량(△R2)

1단계 연령 .155 .344 .118 .118**

자녀 수 -.206**

근속 .098

직급 -.051

배우자 취업c) -.074

가계 수입 .166*

고시여부c) .053

2단계 WFC -.767** .376 .141 .023

성별c) -.964*

3단계b) WFC*성별 .900* .402 .162 .021*

a) B값은 위계적 회귀분석의 3단계에서의 값임

b) 3단계까지의 모형은 F=4.014(p<.01)로 유의함.

c) 모두 더미변수로 코딩된 이분변인들임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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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그 결과가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그

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여자의 경우 WFC 수준

이 낮을 때에는 남자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지만

(여=4.56, 남=4.67), WFC 수준 높을 때에는 남자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보였다(여=5.35, 남

=5.05). 즉, WFC 수준의 고저에 따른 삶의 만족

도의 변화가 남자보다는 여성에서 더욱 크게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설 3을 지지한다.

그리고 직무 태도인 직무 만족을 종속변인으

로 한 위계적 회귀분석에서는 2단계에서 WFC변

인만이 유의한 베타 계수(Β=-.148, p<.05)를 가

졌을 뿐, 단계별 분석에서 통제변인 및 성별, 상

호작용변인 모두 유의한 계수를 보이지 않았다.

즉, 성별과 WFC변인간의 상호작용변인이 유의하

지 않았으므로 남녀간의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설 4-1을 지지하지 않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직무관여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동

일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가 다음 표 6에

제시되어 있는데, 3단계에서의 회귀계수를 보면

성별과 WFC의 주효과 뿐만 아니라 상호작용효

과가 유의하며, 상호작용변인의 추가로 유의한

설명량의 증가가 있었다.

또한 상호작용의 형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WFC 수준에 있어서의 남녀 상위 1/3의 집단과

하위 1/3의 집단의 직무관여의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가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여자의 경우 WFC 수준이 낮을 때에

는 남자와 큰 차이가 없었으나(여=2.67, 남=

2.59), WFC 수준 높을 때에는 남자보다 훨씬 높

은 수준을 보였다(여=3.31, 남=2.81). 즉, WFC

수준의 고저에 따른 직무관여 수준의 변화가 남

자보다는 여자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가

설 4-2를 지지하지 않는 결과이다. 오히려 가설

과는 반대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WFC가 직무

관여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WFC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효과에서의 성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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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는 직장-가정간 갈등의 두 유형(WIF와

FIW)에서의 남녀 차이, 그리고 이것이 삶의 만족

및 직무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의 남녀

차이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먼저, 가설 1에서 예언한 바대로 남녀 모두

WIF 수준이 FIW 수준보다 더 높았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모두 중앙 부처 및 기관의

중간관리자급 이상이 공직자들이며, 각자는 해당

분야의 상당한 책임과 업무량을 부담하고 있는

바(장필화 등, 2002), 가정에서의 역할로 직장 일

에 영향을 주는 경우보다는 직장 일로 가정 생

활에 방해를 주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나타

낸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을 가진 남녀들을 대상

으로 한 이전 연구들(예: Gutek et al., 1991)의 결

과와 일치한다.

가설 2의 경우, 일부만 지지되었는데, 여성들

이 남성들보다 WIF를 더 많이 보고할 것으로 예

측하였으나, 남녀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우리 나라 중앙 관리직 공무원 남녀 모두

직장 일에 몰입함으로써 가정에서의 적절한 역

할 수행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함을 나타낸다.

이전 연구들에서도 직장과 가정 영역에서 소비

되는 전체 시간의 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

성들은 남성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WFC를 보

고하지 않는다고 하였다(Greenhaus, Bedeian, &

Mossholder, 1987; Pleck, 1985). 즉 일부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직장과 가정에 보내는 시간이 더

많지만 WFC를 남성들보다 더 많이 보고하지

않았다(Gutek et al., 1991, p. 562). 그리고 이런

연구들은 대개 단일 차원 척도를 사용한 경우였

다. 단일 차원 척도에서는 FIW보다는 WIF가 더

강조되는 면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을 고려

하면, 본 연구의 결과는 이전 연구와 유사한 결

과로 보여진다.

그림 2. WFC가 직무관여에 미치는 효과에서의 성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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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설 2의 FIW에 있어서는 여성들이 남

성들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 이는

가정에서의 역할로 인해 직장 일이 방해받는 정

도에 있어서는 여성들이 훨씬 높은 수준임을 나

타낸다. 이는 성 역할 관점, 즉, 여성은 가정 생

활에서의 핵심적 역할 수행자라는 관념 및 실제

적인 역할 수행이 직장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남자들보다 더 많이 미침을 의미한다. 이는 배우

자가 직업이 있는 사람들만을 추가로 분석한 결

과에서도 지지되는데, 맞벌이 부부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여전히 FIW에서의 남성(1.98)와 여

성(2.65)간의 평균 차이는 유의하였다(t=7.75, p<.

01).

마지막으로 가설 3 및 4와 관련하여, 표 1에서

제시되었듯이, 삶의 만족뿐만 아니라 직무 만족

및 직무 관여 수준에 있어 우리 나라 남녀 관리

직 공무원들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만족 및 직무 태도에 미치는 직장-

가정간 갈등(WFC)의 영향에 있어서는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성들은 WFC에

의해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이나 직무에 대한

태도(관여 및 만족)에 거의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여성들은 WFC에 의해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직무에 대한 태도(직무 관여)도 상당히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여러 가지

인구통계 변인들의 효과를 제거하고 난 후에도

동일한 효과가 나타났다(직무 만족의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음). 특히 여성들의 경우, 직무관여를

종속변인으로 한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FIW가

유의한 베타 값(Β=-.271, t=-2.492, p<.05)을 가

졌다. 즉, FIW가 직무 관여에 유의하게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이다. 따라서 남성들에 비

해 여성들은 직장-가정(또는 가정-직장) 갈등에

의해 삶의 만족 및 직무 관여가 크게 영향을 받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여성들로 하여금, 자신

의 직무에 보다 만족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서도 가정에서의 전통적인 역할에 대한

개인적 대치 방안이나 사회적 지원이 요구된다.

개인적인 대치 방안으로는 집안 일을 돌볼 사람

을 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

제적 부담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시

각은 부록의 상관관계 표에서 가계 수입과 직무

태도변인간의 유의한 상관을 보인 점과 표 3에

서 가계 수입이 FIW와 유의한 역상관을 보인 점

에서도 시사된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들은 우리 나라 직장인들

의 경우,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이라는 인간의

삶의 주요한 두 영역에서의 상호 균형 잡기는

여성들에게 있어 보다 더 요구되고 있고 긴급한

문제임을 나타낸다. 반면에, 우리 나라와 같은

문화권에서 가장인 남자의 가정에 대한 전통적

인 핵심 역할은 경제적 수입을 가정에 보장해주

는 것이므로, 가정 영역에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

해서는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따라서 WIF나 FIW

가 자신의 삶 또는 직무에서의 만족에 크게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결국 전통적인 성 역할 관념의 해소 및 직장

여성들의 가정에서의 역할을 대치할 정책적 지

원 체계의 수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최근 공조직

을 중심으로 여성들을 위한 각종 지원 시설 및

제도 도입 등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

다 성 역할 고정관념의 해소는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듯 하다. 최근 국내 일간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맞벌이를 하더라도 집안 일은 아내의 책

임'이라는 응답률에 있어 미혼남성(24%)에 비해

기혼남성(36%)이 높았다. 미혼여성의 13%, 기혼

여성은 32%가 그렇게 응답했다. 결혼으로 가정

을 이루고 나면 남녀 모두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가치관과 성 역할 고정관념이 더 견고해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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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중앙일보, 2002. 10. 7). 이처럼 전통적 관념

의 해소는 쉽지 않은 문제인 듯하며, 이러한 고

정관념의 심리적 기초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

구가 요구된다.

연구 제한점 및 추후 연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의 변인들간의 관계는 일회의

조사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것이므로 본 연구에

서 가정한 인과관계의 방향에 대한 확정을 할

수가 없다. 즉, 반대 방향의 인과관계로 전혀 고

려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인과관계의

방향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는 연구 설계가 요

구된다. 그리고 조사 방법에 있어서도 본 연구는

설문 조사만을 사용함으로써 변인들간의 관계에

서 일부는 공통 방법 변량에 의한 것일 수 있다.

이 또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출처로부터의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변인들간의 보다 분명한

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삶의 만족에서 백분율 척도의 값을 종

속변인으로 하였을 때에는 성별과 WFC의 상호

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형용사 의미미

분척도를 사용한 경우에만 유의한 상호작용 효

과가 나타났다. 왜 두 척도간의 차이가 나타났

는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자신의 삶에 얼마

나 만족하는가에 대한 백분율 척도는 다소 인지

적 판단에 의한 반응을 요구하는 반면에, 양극

형용사 척도는 자신의 현재의 삶에 대한 직접적

인 감정이나 느낌을 나타내도록 요구한다는 점

에서 차이가 있다. 삶의 만족에 대한 이러한 두

척도의 차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

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일부 변인(WIF와 직무 관

여)은 .70이하의 다소 낮은 내적 합치도를 보임

으로써 측정의 신뢰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리더 육성 프로그램 개발 프로젝

트의 일환으로 실시된 조사과정에서 본 연구의

일부 문항을 측정하였기에 많은 문항을 사용하

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추후

연구에서 이 주제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보다

많은 문항들을 사용하여 측정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겠다. 그리고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들은

모두 5급 이상의 중앙 공무원들로 남녀간에 모

두 비슷한 업무 부담과 책임을 맡고 있는 바, 직

장-가정간 갈등이 직무 태도와 삶의 만족에 미치

는 영향에 있어서는 이러한 유의미한 차이의 근

원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한 연구들

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우리 나라 중

앙부처의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이 집단의 여성들은 타고난 특질이

든 아니면 조직 사회화 과정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든 일반적인 직업 여성들과는 매우 다른 특

성(성격, 기대, 가치, 열망 등)을 가질 것으로 추

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주요 결과들이 일

반 남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되었을

때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는 지를 추후 연구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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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ender Differences in the Effects of Work-Family

Conflict on the Life Satisfaction and Job Attitudes

Jae-Yoon Chang Hai-Sook Kim

Sungshin Women's University Ajou University

Based on the gender role perspective, this study explored the differential effects of work-family

conflict(WFC) on the life satisfaction and job attitudes(job satisfaction and involvement) between

men and women by analysing the data collected from about 240 married government officers

including both sex. The results showed that both men and women had the higher level of

WIF(work interfering family) than that of FIW(family interfering work), and that FIW of

women was higher than that of men. The results also showed that WFC(WIF and FIW) had

differential effects on the life satisfaction and job attitudes between men and women. Specifically,

WFC of women had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he life satisfaction and the job involvement,

However WFC of men had no significant effects on them.

key words : female leader, life satisfaction, job attitudes, gender difference, work-family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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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인구통계변인과 준거변인들간의 상관관계

삶의 만족 직무 만족 직무 관여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연령 .14 .07 .19* .26** .08 .30**

자녀 수 .09 -.06 .09 -.00 -.14 -.05

근속 .10 .11 .12 .29** .03 .33**

직급 .11 -.11 .14 .04 -.01 .07

배우자 취업a) -.04 .01 .07 -.10 -.12 -.05

가계 수입 .06 .07 .11 .23* .16 .27**

고시 여부a) -.09 -.17 -.11 -.34** -.02 -.31**

a) 고시여부, 배우자 취업은 이분변인이므로 Spearman rho임.

* p<.05, ** p<.01


